
가족이함께읽는페이지

한가위도 지나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

고있다. 하늘이한없이높고청명하니마음이저

절로 맑아지는 듯하다. 가을의 차분함과 겨울의

정결한 기운이 느껴지는 탓일까? 삶을 돌아보며

무언가를 정리하고 결심해야 할 것만 같다. 바야

흐로성찰의시기인가보다. 

성찰은 스스로를 살피고 관찰함을 통해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

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올 한해를 성찰해보고 내

년을어떻게준비하면좋을지알아보기로하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그려진 흰색 도화지가 있어야 한다. 덧칠을 할 수

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아주 깨끗하고 새하얀 바

탕에서 새로 무언가를 그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

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흰색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과거의 인연

을 정리한다거나 마음과 기억 속에 담긴 많은 사

연들을정돈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렇다면, 구

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초기화 작업은

어떻게이루어질까? 

밤사이 자고 일어나면 기력이 회복되며 전날의

근심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라진

다. 마치컴퓨터를잠시껐다켰을때메모리가정

리가 되면서 더 성능이 빨라지고 뜨거웠던 기계

의 열이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 열심히 활동하

고 나면 휴식이 필요하듯 삶을 정리정돈 할 때에

도 그러한 이치가 적용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空)이라고 한다. 새롭게 리셋(Reset)된 마음

상태인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비우는 명상과 수행

의과정을통해공의상태에들어갈수있다. 이것

이 나를 돌이켜 보는 성찰의 핵심인 것이다. 새로

운 시작을 위한 정리정돈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

워짐(공)을 경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은 초기화가 되고 텅 비워지며 맑아

진다. 

과거의 성현들은 이러한 공의 상태에 대하여

많은말씀을하셨다. 먼저, 공민왕때왕사를지냈

던 나옹 선사의 누님이 염불을 배우고 나서 스스

로 읊었다는, ‘부운(浮雲)’에 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空手來空手去是人生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공수래공수거시인생생종하처래사향하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태어남은어디서오며, 죽음은어디로
가는가?’
(중략)

獨有一物常獨露 澹然不隨於生死 (독유일물상
독로담연불수어생사)  
‘여기 한 물건이 항상 홀로 있어 담연히 생사
를따르지않는다네.’

공수래 공수거, 우리의 한 생애가 빈손으로 왔

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은

아니다. 그안에담긴의미와가치가분명히있다.

위의 시에서는 그것을‘담연히 생사를 따르지 않

는 한 물건’이라고 했다. 과연 비워진 마음에서

느낄수있는그한물건이란무엇일까?

조선시대의서산대사는선가귀감에서‘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가없이 밝고 신령하

여, 일찍이나지도않고죽지도않으며, 이름지을

수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모름

지기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비춰보아, 한 생각 인

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없는 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한 물건’에 대해서 마음으

로 비우고 스스로 비추어 보아야 볼 수 있다고 했

다. 아울러 그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고했다. 그렇다. 그것은인연을초월한다른영

역의 힘과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얽히고설킨

인연을정리할수있는것이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수심결(修心

訣)에서 스스로를 지켜보는 나로서 공적한 영지

(空寂靈知)를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다 빈 곳에

신령스런 앎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승의 핵

심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도‘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보면 공함을 알 수 있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수있다’고했다. 

이렇듯텅빈상태에서나타나는충만감과신령

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비워진 가운데 아

무것도없는것이아니다. 오히려그정반대다. 무

한한지혜가나오며뛰어난창의성과창조력이발

생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나도 남도 모두 좋을

수있는새로운계획을세울수있다. 그것을이룰

힘도생긴다. 일상에서머리가비워지면생각지도

못한기발한아이디어가나오기마련이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의 성찰을 생각해 보

자. 텅 빈 충만감에서 나오는 힘으로 자신을 정리

하면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전날의 복잡한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성찰을 통해 정리된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복잡하

지 않다. 따라서 상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

갈수있다.

고요하고편안한가운데나를섭섭하게한인연

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일단 마음으로 나를 아프

게한그일이없었다고생각해보자. 그게잘안된

다면마음속으로용서해본다. 서로의관계를공함

으로 이끄는 것이다. 결국 관계성도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걸릴 게 없으면 된

다. 내 마음에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

라지면 문제는 해결 된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

워지면직접만나더라도그문제로인해서괴롭지

않다. 오히려성숙한인간관계로발전한다. 

이번엔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원한을 살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

는지 살펴보자.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

속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이 없던 공의 상태로

돌아가 보자. 잘 비워지지 않는다면 참회의 마음

으로기도를해본다. 더이상마음에걸림이없다

면그사람을다시만나서도편안할수있다. 

과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손해를 본 사람이

든 손해를 준 사람이든 모두 마음속에는 좋지 않

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

계성에서의 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좋지 않

은사건이일어나기전의상태, 즉공의상태로돌

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성의 공

도내마음에서만들어나가는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용서와 감사의 마음

이다. 그러한마음가짐은초월적힘과사랑(자비)

을 발생시킨다. 그 따뜻한 힘이 과거의 인연을 정

리해준다. 처음만났을때아무일없던시절보다

공을 경험한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충만감, 즉 공의 상

태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건

존재 자체로 평온하고 모든 관계를 행복으로 만

들어나갈수있다. 우리모두가공의상태에서올

바른 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온전한 무(無)

의 상태에서 올바른 유(有)를 지어 나갈 수 있기

를기도하고발원한다.

도연 스님의‘靑靑春春사이다’
⑧ 성찰로 깨닫는 공의 이치

온전한無에서올바른有를찾아가다

空상태, 아무것도없는것아냐

무한한지혜·창의성발현가능해

인간관계문제도원만해결이끌어

미워하는마음사라지면자유찾아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불교 1분명상

과소평가하지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훌륭하고 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우리 자체가 행복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림·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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